
 

Date of Issue: Feb. 05, 2024  

 

 

데이터융복합∙소비자리서치 전문 연구기관 

컨슈머인사이트 보도자료 

(Telecom Report '24-04) 

기 관 컨슈머인사이트 이 메 일 parkkh@consumerinsight.kr 

문 의 박경희 본부장 연 락 처 02) 6004-7619 

배 포 일 2024년 2월 5일(월) 배포 매 수 4매 

 

  
넷플릭스 ‘OTT 절대 강자’ 타이틀 지킬 수 있을까? 

컨슈머인사이트 ‘이동통신 기획조사’… OTT 이용 현황 

  

 

- 넷플릭스, 구독률 47% 주 이용률 32%로 압도적 1위 

- 이용자 만족도에선 유튜브 프리미엄과 티빙에 뒤져 

- 넷플릭스 이용자 ‘비동거자와 계정 공유’ 절반 넘는데 

- 계정 공유 제한하면 ‘해지 고려’하는 과반수 존재 

- TV 이어 모바일 확대 시 해지 가능성 무시 못해 

 

 

○ 소비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(OTT, Over The Top)를 구독하는 

‘OTT 전성시대’가 이어지고 있다. 넷플렉스가 구독률(이용률)에서 압도적인 1위

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해 11월 단행한 계정 공유 제한 정책에 대한 이용자의 

거부감이 커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. 

□ 이동통신 전문 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매년 2회(상·하반기 각 1회, 회당 표본규모 약 4만명) 실

시하는 ‘이동통신 기획조사’에서 14세 이상 스마트폰 이용자 3,393명에게 OTT 서비스 이용 현황 및 만

족도를 묻고, 구독률과 주 이용률 상위 6개 플랫폼을 비교했다. 

□ OTT 플랫폼은 네이버 시리즈온, 넷플릭스, 디즈니플러스, 애플 TV+, 왓챠, 웨이브, 유튜브 프리미엄, 

쿠팡플레이, 티빙, U+모바일TV(이상 가나다순) 10개를 제시했다. 

 

■ 구독률 : 1위 넷플릭스, 2위 쿠팡플레이에 20%p 이상 앞서 

○ ‘23년 하반기 조사 결과, 응답자 중 72%가 하나 이상의 OTT를 구독(계정 공유 이용 

포함)하고 있었다. 플랫폼별 구독률(복수응답)에서는 넷플릭스가 47%로 1위였다. 다른 

모든 플랫폼을 21%포인트(p) 이상 앞서는 현저한 우위였다[그림1]. 이어 쿠팡플레이

(26%), 티빙(20%), 유튜브 프리미엄(19%), 디즈니플러스(18%), 웨이브(12%) 순이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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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넷플릭스의 구독률이 전년 대비 보합세인 반면 쿠팡플레이(+6%p)와 디즈니플러스

(+5%p)는 크게 상승해 차이를 좁혀가고 있다. 쿠팡플레이는 쿠팡 로켓와우클럽 회원 무

료구독 제공 효과와 국내외 스포츠 단독 중계권 확보에 힘입었다. 디즈니플러스의 경우, 

드라마 ‘무빙’이 크게 성공(주간 통합 콘텐츠 랭킹 8주간 1위)하며 가입자 증가에 기여

했다. 

○ 가장 자주,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(주 이용률) 순위는 좀 달랐다. 넷플릭스(32%)가 큰 

차이로 1위인 것은 같았지만, 그 뒤로 유튜브 프리미엄(14%), 티빙(8%), 쿠팡플레이(6%), 

웨이브(4%), 디즈니플러스(3%) 순이었다. 유튜브 프리미엄이 구독률 순위보다 2계단 높

았고, 쿠팡플레이는 2계단 낮았다. 쿠팡플레이는 로켓와우 회원의 무료 시청으로 구독률 

자체는 높지만 충성고객 비율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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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이용자 만족도 : 유튜브 프리미엄 2년 연속 1위 

○ 이용하는 플랫폼에 대한 만족률(5점 척도 중 4~5점 비율)은 유튜브 프리미엄이 69%

로 작년에 이어 1위를 지켰고, 티빙(65%)이 2위였으며 넷플릭스(61%)는 3위로 전체 평

균(60%) 수준에 그쳤다. 세부 항목별로 유튜브 프리미엄은 ‘콘텐츠(72%)’와 ‘사용성(66%)’

에서, 티빙은 ‘콘텐츠(67%)’와 ‘요금∙구성∙할인(54%)’에서, 넷플릭스는 ‘사용성(61%)’에서 

만족률이 높았다. 

○ 넷플릭스의 ‘요금∙구성∙할인’ 항목 만족률은 43%로 평균(45%) 이하였는데, 계정 공유 

정책 변경이 또 다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. 넷플릭스는 ‘23년 11월부터 가입자와 

주소지가 다른 사람과 계정 공유 땐 매달 5000원을 추가로 지불토록 했다. 문제는 비동

거인과 계정을 공유하는 비율이 57%에 달했고, 이들의 거부감이 크다는 점이다[그림2]. 

 

 

 

○ 계정 공유 제한이 시행되기 전인 ‘23년 10월 실시한 조사에서 계정당 추가요금이 

‘2000원 정도’일 경우 과반수(51%)가 넷플릭스를 해지하겠다고 응답했다. 넷플릭스의 결

정은 이보다 큰 5000원이었다. 넷플릭스는 최근까지 TV 시청이 포함된 계정에만 인증

(추가요금 징수)을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모바일 기기 시청자로 규제 범위를 넓혀 갈 것

으로 예상된다. 이용자의 거센 심리적 거부감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주목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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컨슈머인사이트는 비대면조사에 효율적인 대규모 온라인패널을 통해 자동차, 이동통신, 쇼핑/유통, 관

광/여행, 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

다. 다양한 빅데이터를 패널 리서치 데이터와 융복합 연계하여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다양한 

산업에 적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. 특히 최근에는 100% 모바일 기반으로 전국민 표본 대표성을 

가진 조사 플랫폼 '국대패널'을 론칭하고 조사업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습니다. 

 

 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

이 리포트는 컨슈머인사이트가 2005 년부터 수행한 ‘이동통신 기획조사’를 바탕으로 한다. 조사는 

컨슈머인사이트의 86 만 IBP(Invitation Based Panel)를 표본틀로 연 2 회(매년 3~4 월/9~10 월, 회당 표본 

규모 약 4 만명-17 차부터) 실시하며 이동통신 사용 행태 전반을 조사 범위로 한다. 2023 년 하반기에는 

3 만 3790 명을 조사했으며, 표본추출은 인구구성비에 따라 성·연령·지역을 비례 할당하여, 모바일과 PC 를 

이용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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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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